
일상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와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삶의 단면을  보여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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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단상-강근숙

• 

• 

• 

• 

• 

• 

• 

• 

• 

• 



현재귀하계좌의잔액은영원입니다

찾으실수있는금액은영원입니다

혹시나 하고 두드린 번호판 뒤에서

들려오는 안내 멘트

도시의 뒷골목에는

무서운 가난이 숨어있다

날 바뀌고 달 기울면

끈질긴 추적자 바싹 따라붙어

발목을 잡는 사슬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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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 꼬리 끊고 달아나는 도마뱀-

지금 나는, 

한 마리 파충류 되어

꼬리 뚝 잘라내고

숫자 없는 세상으로 달아나고 싶다



기대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문산에서 도라산 오가는 열차 문에

나란히 서 있는 글씨

아무리 봐도 내겐,

기대하지 마시오

기대하지 마시오 한다

내 고단할 때 기대어 쉬고 싶은

나무 한 그루 없어도

내일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았다

기대하다 잃어버린 그 많은 소망들

기대하지 마시오, 기대하지 마시오 한다

기대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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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면 기댈수록 혼자 서지 못하고

기대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낯 뜨거움

달려가는 세월이, 

기대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꼿꼿이 가라 한다



 묶인 발 풀고 나온

연하디연한 몸짓

연초록 사연을 흩는다

흙내음 그득한 뜰에

더운 입김으로 돋아난

목숨

숨겨둔 말들 안으로만 삭히며

모진 세월 속에

더 푸르른 소망 하나

파릇한 새싹 틔울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지난겨울 설한풍에 

죽은 듯이 숨죽이며

마디마디 저린 이야기를 

당신은 알까

봄날



 시끄러운 세상

보고 듣고 싶지 않아

머리 떼어 버리고

천년 세월 가슴으로 사는

목 없는 부처님

말로선 다할 수 없는 사연

깊은 정적 묻어놓고

가지산 자락 좌대 삼아

무겁게 눌러앉은 마음

보고 듣고 말하면서

무명 속에 지은 죄,

다시 죄지을 것 같은

머리 떼어 징검다리 놓고

가슴으로 

가슴으로 살자

가슴으로 살자



비 개인 가을 날

영집 궁시박물관 뜨락에

아득한 시대에서 말 달려온 궁사들

주몽의 후예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과녁을 향해 살을 먹인다

줌손은 태산을 밀치듯이 강하게 밀어내고

각지 손은 범의 꼬리를 놓지 않으려는 듯

화살을 먹여 쥔 양손을 들어 올린다

손을 풀어 보내야 하는 순간

짧은 입맞춤하고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살-

후회 없는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사랑하는가

미련 없이 떠나보낸

궁사의 가슴 

살촉에게 묻다





사람들이 길 비켜주는

숭례문 앞 삼성프라자 건물 아래

한 남자가 비스듬히 누웠듯 앉아 있다

언제나 그 자리, 북데기 단 같은 모습

싱싱한 삶의 바다에서 밀려 나온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빙빙 돌아가는 네거리에서 도인처럼

누더기 걸치고 앉아 길을 찾는 일이다

동전 한 닢 던지는 이 없는 차가운 거리

아무리 둘러봐도 빈 손바닥 

한때는 빌딩 숲 어느 뼈대였을 그 남자

파카 잠바 누비바지 겹겹이 껴입고도 

등이 시린 세상

복달임하는 염천 대낮

거리에 앉은 남자는 춥다

춥기만하다

거리에 앉은 남자



저문 하루

벽초지 수목원 

연산홍이 활활 타고 있다

그 누구의 열화인가

저리 타는 불사름

파문 없는 호수

세월 비켜선 바위, 그 아래

찔레 순 꺾어 목축이다

타는 갈증

물속에 던진 사랑

호수에 번진 꽃물

물 속에 꽃



질척이는 오후

손금 따라 걷다가, 길 위에서

맨몸으로 만난 그대

솔직하고 입 무겁고 속 넓은 그대와

눈 맞아 정분났네

변함없는 열정

십수 년 몸을 섞어

중독된 사랑

차마,

버리지 못한 꿈 한 조각 끌어안고

독한 사랑에 빠진

붉은 꽃 한 송이

술 속에 꽃



다른 길은 없다

잡을 것 하나 없는 외줄 위에 올라서서 

중심을 잡느라 숨 고르는 남사당 

앞은 구만리 발아래 아찔하다

어차피 가야하는

인생은 외줄타기

하늘 끝 그리움 세워놓고

굿거리장단 쿵-덕, 줄 위에 얹어

새 처 럼 팔 을 펼 친 다

한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허공 잡고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등줄기 흐르는 식은땀

뉘라서 알리

수없이 떨어져 멍들고 깨진 상처

아픔도 익숙해진 흔들리는 바람 속

줄 위에 서다



오늘도 외줄타기

앞만 보고 간다

중심을 잡느라 숨 고르는 남사당 

앞은 구만리 발아래 아찔하다

어차피 가야하는

인생은 외줄타기

하늘 끝 그리움 세워놓고

굿거리장단 쿵-덕, 줄 위에 얹어

새 처 럼 팔 을 펼 친 다

한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허공 잡고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등줄기 흐르는 식은땀

뉘라서 알리

수없이 떨어져 멍들고 깨진 상처

아픔도 익숙해진 흔들리는 바람 속

오늘도 외줄타기

앞만 보고 간다



-강근숙 -

시린 땅 뚫고 나와

햇살에 앉은 연둣빛 꼬맹이들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

흐드러진 사월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명의 계절

삽시간에 먹장구름 몰려와

우박 뿌리고

눈보라 휘몰아친다

118년 만의 이상 기후

요란한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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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꺼지고, 파도가 일어설 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명당 찾아 둥지 튼 번쩍이는 금배지

너도나도 용상은 내 자리라고--

목청 높이는 야·단·법·석

여의도 벚꽃이 배를 잡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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